
신합섬 및 복합소재 염색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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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소재의 염색가공기술 

2.7 혼용품의 염색[주우화학(주)] 

2.7.1 서 언 

의류용 섬유소재의 고급화, 차별화, 부가가치화 향상의 중요한 방법으로 

혼방, 교직, 교편 등의 복합섬유소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늘날 직물용 분야에서 폴리에스터/면 혼방품이 작업복, 셔츠지 등의 용

도로 많이 소비되고 있으며, 폴리에스터/모, 모/나일론(나일론 저율 혼방)도 

외의분야를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편물용 분야에서는 아크릴/모 혼방품이 스웨터류, 외의용 셔츠, 양말용 등

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폴리에스터/면, 아크릴/면도 외의용 저지, 내의, 스

웨터 등의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이중 비교적 소비량이 많은 혼방품은 폴리에스터를 중심으로 한 혼방품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기 다량으로 소비되는 혼방품 이

외에도 각 섬유의 특성을 살려 여러가지로 혼방한 제품이 다채롭게 전개되

고 있다. 또 혼방과 함께 교연사의 개발과 교직, 교편물도 개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복합섬유(혼방, 교직, 교편 등)를 염색하는 경우에는 단독의 섬

유를 염색하는 경우와는 달리 여러가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는 혼방, 교직, 교편 등의 복합섬유소재를 총칭해서 혼용품으로 부

르기도 한다. 



2.7.2 혼용품의 염색 

1) 혼용품의 필요성 및 특징 

혼용품의 필요성을 섬유의 생산량 면에서 보면,  

① 폴리에스터를 중심으로 한 합섬의 우수한 특성과 경제성이 널리 인정

되어 생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② 면, 모 등의 천연섬유는 생산량에 한계가 있다. 

이 두가지의 이유로 합성섬유와 천연섬유를 혼방하는 형태로의 혼용품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있다. 

합성섬유는 특성으로서, 

① 내구성이 강하다.  

② 균일하고, 불순물이 적다.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① 저흡습성이고, 정전기가 발생한다. 

② 내열성이 불량하다(용융성). 

③ 필링성이 있다. 

④ 기름오염이 잘 된다.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천연섬유와 혼방함으로써 상기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한 각종 특성이 우수한 새로운 소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합섬은 단섬유의 길이와 굵기를 혼방상대의 섬유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혼방용 소재로서 아주 적합하다. 합성섬유와 천연섬유간의 

혼방도 각 섬유의 특징을 살린 형태로 혼방되고 있다. 

2) 혼용품의 염색 

혼용품의 염색도 염색의 기본이 되는 기술은 각 섬유를 단독으로 염색하



는 기술을 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섬유의 염색기술이 기본적으로 중요

하다. PH, 염색온도 등의 조건이 동일한 범위내에 있는 섬유-염료를 조합하는 

경우는 혼용품의 1욕염색이 가능하다. 

한편 2욕 염색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pH와 온도조건에 따라서는 상대 섬

유는 취화시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혼용품 염색용으로 채용할 수 없는 

염색조건이 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혼용품 염색의 경우 한쪽 섬유의 염색에 사용하는 염료가 상대 섬유에 오

염을 쉽게 일으켜 칼러매칭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견뢰도 저하의 원인이 

되는 트러블이 발생하는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합성섬유와 천연섬

유 혼용품의 경우에는 합섬용 염료가 천연섬유 쪽으로 오염이 많이 되는 경

향이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염료의 선택이 중요하다. 

혼용품의 염색에서 불균염은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으며, 또한 상대 

섬유가 균염제 역할을 하는 예도 있기 때문에 균염에 대한 문제는 그다지 

생기지 않지만, 동색염색에서는 혼용섬유간의 색상 및 농도 밸런스가 실제 

염색에서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혼방비율, 섬유표면의 상태 등 각 피염물

의 상황에 맞게 칼러매칭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구가 행해져야 한다. 

혼용품의 칼러매칭(color matching)에 있어서는 서로 상대 섬유에 대해서 오

염이 적은 염료를 선정하여 각 단독섬유의 염색데이터를 기준으로 칼러매칭

하고 상대 염료의 오염에 의한 색상변화를 보정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채

용하고 있다. 

한편 모/나일론 혼, 면/마 혼, 폴리에스터/트리아세테이트 교연사 등과 같이, 

동일종속의 염료로 양쪽 섬유에 염색 가능한 염료로 염색하는 경우에는 개

개의 염료에 대해서 양쪽이 동색(동농도)으로 염착하는 염색조건을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배합염색의 경우 동일 염착거동을 나타내는(동일 염색조건



으로 동일색을 얻을 수 있음) 3원색을 선택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현실적인 칼러매칭방법으로서는 색상을 비슷하게 하여 한쪽이 진하게 염착

하는 염료와 반대로 엷게 염착하는 염료를 선택해서 양자의 밸런스를 유지

하여 칼러매칭하는 방법이 권장되고 있다. 

다음에 일예로서 폴리에스터/셀룰로스 혼용품의 분산염료/반응성염료에 의

한 1욕2단염색법(RPD-Supra법)을 소개한다. 

 

2.7.3 Sumikaron RPD염료/Sumifix Supra 염료에 의한 1욕2단염색법(RPD-Supra

법) 

1) 특 징 

① 염색시간 단축 

② 재현성 양호 

③ 균염성 양호 

④ 견뢰도 양호 

 

2) 염색공정 

 



(주) : 

① 피염물 

Sumikaron RPD염료 

분산제           0.5~1g/l 

초산, 초산소다(pH 5) 

망초           50g/l(기준) 

② Sumifix Supra염료 

③ 알칼리 A    2g/l 

④ 알칼리 B    12ml/l 

⑤ 알칼리 B     28ml/l 

⑥ 소우핑제    1g/l 

⑦ 고착제    2g/l 

 

3) 사용염료 

① 분산염료 

Sumikaron Yellow E-RPD 

Sumikaron Red E-RPD 

Sumikaron Blue E-RPD 

Sumikaron Yellow SE-RPD 

Sumikaron Red SE-RPD 

Sumikaron Blue SE-RPD 

Sumikaron Orange SE-RPD 

Sumikaron Rubine SE-RPD 

Sumikaron Dark Blue SE-RPD 



Sumikaron Navy Blue SE-RPD 200% 

Sumikaron Black S-RPD ex.cc 

다음의 염료도 염색농도, 배합비율 등에 따라서는 사용 가능하다. 

Sumikaron Yellow Brown S-2RL 

Sumikaron Br.Red SE-2BF 

Sumikaron Rubine S-3GF 

Sumikaron Violet S-4RL ex.cc 

Sumikaron Br. Blue S-BL 

Sumikaron Turq. Blue S-GL 

Sumikaron Navy Blue S-3G 

Sumikaron Navy Blue S-GL ex.cc 

Sumikaron Black S-BGL liq. 

② 반응성염료 

Sumifix Supra Br. Yellow 3GF 

Sumifix Supra Yellow 3RF* 

Sumifix Supra Scarlet 2GF* 

Sumifix Supra Br. Red GF 

Sumifix Supra Br. Red 3BF* 

Sumifix Supra Br. Red BSF* 

Sumifix Supra Blue BRF* 

Sumifix Supra Turq. Blue BGF 

Sumifix Supra Navy Blue BF* 

Sumifix Supra Navy Blue 3GF 

Sumifix Supra Navy Blue GNF 



(* : 과립품) 

다음의 염료는 알칼리 첨가온도 및 염색온도를 각각 10℃ 낮추어 사용한

다. 

Sumifix Yellow 2GL special  

Sumifix Br. Orange 3R special 

Sumifix Br. Blue R special* 

Sumifix Turq. Blue G 150%** 

Sumifix Black B* 

Sumifix Black ENS 

Sumifix Black EX conc. 

(* : 과립품) 

(** : 최적염색온도 70℃) 

4) 사용 염색조제 

① 알칼리제 

알칼리 A : 중탄산소다 

알칼리 B : 가성소다(40˚Bé) 62.5ml/l 

소다회          187.5g/l 

② 분산·균염제 

예 : 토호솔루트 TM-5(동방화학) 

이오넷트 LD-7-200(삼양화성) 

미그레갈 AM(센카) 

③ 소우핑제 

예 : 아미라틴 D, 트라이폴 TK(제1공업제약) 

리포톨 TC-300(일화화학) 



스코아롤 E-13(화왕) 

메이사놀 BHS new(명성화학) 

비스놀 SK(일방사유지) 

④ 고착제 

예 : 단픽스 505RE, 707(일동방적) 

센카픽스 217, 401(센카) 

네오픽스 RS, RPD(일화화학) 

판푹스 HF-1(일방사유지) 

픽스오일 R-810(명성화학) 

5) 본 염색법의 유의점 

(1) 염료 및 약제의 선정 

① 분산염료 

· 중간 환원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셀룰로스 오염이 적은 염료를 선정

한다. 

· 염색할 때 망초 등의 중성염이 공존하기 때문에 고온분산안정성이 좋

은 염료를 선정한다. 

② 반응성염료 

Sumifix Supra염료를 중심으로 흡진염색 적응성 및 견뢰도를 중시한 염료를 

선정한다. 

③ 분산, 균염제 

내염소성이 우수한 저기포성 래피드염색용 분산, 균염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선정시의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중성염 공존하에서 분산염료의 분산안정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 분산염료가 셀룰로스에 오염되지 않을 것. 

· 기포성이 적을 것(소포 효과가 있는 것이 바람직함). 

· 반응성염료의 염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④ 중성염 

무수망초를 사용한다. 식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염색장치의 

부식 및 반응성 염료의 용해도 저하에 주의해야 한다. 

⑤ 알칼리 

· 본 염색에서는 반응성염료의 균염 및 고착율의 향상을 고려하여 1종의 

알칼리 병용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이 경우 알칼리 B로서, 시판 알칼리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60℃에서 pH

가 11.5 정도로 되게 미리 사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 알칼리제로서 2종의 알칼리(예를 들어 탄산소다)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

반적으로 1욕2단법에 준해서 60℃까지 냉각한 후에 첨가한다. 

⑥ 소우핑제 

소우핑제는 주로 셀룰로스 섬유에 오염된 분산염료를 제거하기 위하여 행

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중요시하여 선택한다. 

미고착 반응성염료의 세정에는 소우핑제의 종류 보다는 오히려 세정온도

가 더 중요하다.(90℃ 이상에서 소우핑하는 것을 권장함) 

⑦ 고착제 

고착제는 고착효과만으로 선택하지 말고, 염료의 일광, 내염소견뢰도는 물

론 염색물의 색상에 영향이 적은 것을 선정한다.(반드시 예비시험을 해야 됨) 

(2) 염색조건의 설정 및 염색조작 

① 염욕의 조제는 분산제 첨가, 분산염료 첨가, pH조정, 망초 첨가의 순서

로 한다. 



② 폴리에스터쪽의 염색은 래피드염색에 준해서 한다. 

③ 분산염료 염색 종료후의 냉각속도는 염색기계의 종류와 능력, 피염물의

종류(주름발생의 가능성 유무)에 따라 적절히 설정한다. 

④ 반응성염료의 염색은 85℃부터 시작함으로 염색시간의 단축, 균염성의 

향상과 같은 장점이 있다. 

제 1 알칼리(알칼리 A)는 반응성염료의 안정성면에서 약알칼리(중탄산소

다)를 사용하여 미리 용해한 후, 80℃ 전후에서 염욕에 첨가한다. 

제 2 알칼리(알칼리 B)는 피염물과 염색장치 등을 감안하여 균염을 낼 수 

있도록 분할 첨가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알칼리제를 첨가할 때 강온과정에서 5분간격으로 첨가

하게 되어 있지만, 염색조작상 분할 첨가 간격을 넓히고자 할 경우에는 75℃

에서 알칼리 A를 첨가하고, 60℃에서 알칼리 B를 첨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⑤ 반응성염료로 염색할 때 60℃ 온도의 유지시간은 염색농도에 따라 변

경할 수도 있다. 

⑥ 염색종류후의 소우핑은 다음과 같은 미고착 및 오염염료 제거를 목적

으로 90℃이상의 고온에서 행한다. 

· 폴리에스터 표면에 부착해 있는 미고착 분산염료와 반응성염료. 

· 셀룰로스 섬유상의 오염분산염료와 미고착의 반응성염료. 

⑦ 소우핑을 충분히 하여 미고착 반응성염료가 잔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착처리가 불필요하지만, 농색의 경우나 세정이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습윤

견뢰도의 향상을 목적으로 고착처리를 한다. 

(3) 기타 유의점 

① 본 염색법은 주로 액류염색기에 의한 포염에 적당하며, 치즈염색의 경

우에는 고온배액법에 의한 2욕 염색법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② 알칼리A로서 중탄산소다를 사용함으로써 거품발생에 대한 염려는 저기

포성 분산, 균염제를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